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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RAM을 SRAM과 비교하여 재충전 필요 여부, 처리 속도, 집적도와 휘발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RAM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전하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지만, 셀 구조가 단순하여 집적도를 높이고 대용량으로 구성하기 쉽다.
SRAM은 플립플롭 회로의 상태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재충전이 필요
없고 DRAM보다 빠르지만, 셀 구조가 복잡하여 집적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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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재충전 회로가 필요 없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DRAM은 저장 전하가 소실되므로 재충전 회로가 필요하다’이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의 ‘SRAM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DRAM은 SRAM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리다’이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③ O — ㄷ과 ㄹ은 모두 옳다. DRAM은 셀 구조가 SRAM보다 단순하여 높은 집적도와 대용량 구성이 가능하고,
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지워진다.
④ X —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재충전 회로가 필요 없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DRAM은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이다. 또한 옳은 ㄹ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DRAM의 D를 단순히 빠른 메모리로 오해하거나, SRAM이 재충전 없이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DRAM의
특징으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ㄱ의 재충전 여부와 ㄴ의 속도 비교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DRAM의 D를 동적, SRAM의 S를 정적으로 연결한다. 동적인 DRAM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SRAM보다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하여 대용량 구성에 유리하다. 두 메모리 모두 반도체 주기억장치이므로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암기 포인트

DRAM은 재충전·느린 속도·대용량, SRAM은 무재충전·빠른 속도·소용량으로 구별한다. 둘 다 휘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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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연산 결과를 저장할 때 원래의 모든 입력 피연산자가 그대로 보존되는 주소 명령어 형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소 수는 명령어에서 피연산자나 결과의 위치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 필드의 수이다.
0-주소 방식은 스택에서 피연산자를 꺼내 연산한 뒤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는다.
1-주소 방식은 누산기를 묵시적으로 사용하며 연산 결과가 누산기에 저장된다.
2-주소 방식은 두 주소 중 하나가 입력 피연산자와 결과 저장 장소를 겸한다.
3-주소 방식은 두 입력 피연산자의 주소와 결과 저장 주소를 따로 지정하므로 연산 후에도 두 입력 데이터가 모두
보존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0-주소 명령어 방식은 스택의 피연산자를 꺼내 연산하므로 입력 데이터가 모두 원래 상태로 보존되는
방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0-주소’이며, 올바르게는 ‘3-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② X — 1-주소 명령어 방식은 누산기의 기존 값이 연산 결과로 바뀌므로 모든 입력 피연산자가 보존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주소’이며, 올바르게는 ‘3-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③ X — 2-주소 명령어 방식은 한 주소가 입력 피연산자와 결과 저장 장소를 함께 맡아 해당 입력 데이터가 결과로
덮어써진다. 틀린 표현은 ‘2-주소’이며, 올바르게는 ‘3-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④ O — 3-주소 명령어 방식은 두 입력 피연산자의 주소와 결과 저장 주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연산 후에도
모든 입력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오답 포인트

주소 수가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는 인상만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령어 길이나 실행
속도가 아니라 결과가 입력 피연산자의 저장 장소를 덮어쓰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력 주소 두 개와 결과 주소 한 개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결과 전용 주소가 따로 있으면 입력
피연산자를 덮어쓰지 않으므로 3-주소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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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포인트

3-주소는 입력 2개와 결과 1개를 분리하므로 입력을 모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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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능점수 산정에서 고려하는 다섯 가지 사용자 기능 유형의 명칭과 약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점수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트랜잭션 기능과 데이터 기능으로 나누어 규모를 측정한다.
트랜잭션 기능에는 외부 입력(EI), 외부 출력(EO), 외부 조회(EQ)가 있고,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 논리 파일(ILF),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외부 조회(EQ)는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고 입력에 대응하여 정보를 조회하는 트랜잭션 기능이므로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다.
② O — 외부 출력(EO)은 처리 결과를 시스템 경계 밖으로 제공하는 트랜잭션 기능이므로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다.
③ O — 외부 입력(EI)은 시스템 경계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처리하는 트랜잭션 기능이므로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다.
④ X — ‘외부 논리 파일(ELF)’이라는 명칭과 약어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다른 응용시스템이 유지·관리하고 대상
시스템이 참조하는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내부 논리 파일(ILF)의 ‘논리 파일’이라는 표현을 외부 파일에도 그대로 붙이고 약어를 ELF로 바꾸어 혼동을
유도한다. 외부 데이터 기능의 표준 명칭은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능점수의 다섯 유형을 EI·EO·EQ·ILF·EIF로 대조한다. 선지에 ELF가 제시되면 표준 유형이 아니며 EIF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입력·출력·조회는 EI·EO·EQ, 파일은 내부 ILF·외부 EI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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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시스템이 수행할 기능을 나타내는지, 시스템의 품질이나 성능 조건을
나타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요구사항으로, 입력·수정·조회·알림 발송과 같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비기능 요구사항: 시스템이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요구사항으로,
성능·신뢰성·가용성·보안 등의 품질 기준이나 제약 조건을 나타낸다.
핵심 구별은 ‘어떤 동작을 하는가’이면 기능 요구사항이고,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이면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객이 자신이 발송한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추적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조회
기능이다.
② O — 직원이 자신이 취급한 우편물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수정 기능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월간 시스템 정지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제한한 내용을 기능 요구사항으로 본 점이다. 이는
시스템이 수행할 동작이 아니라 운영 중단 허용 범위를 정한 가용성·신뢰성의 품질 기준이므로, 올바르게는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④ O — 배송이 완료 예정일보다 이틀 이상 지연되면 관리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알림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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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③에는 ‘정지 시간’과 ‘1달에 1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 하나의 기능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새로운 동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용 수준을 제한한다. 반대로 ④는 ‘이틀 이상’이라는 시간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도 핵심이 알림을 발송하는 동작이므로 기능 요구사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구사항의 핵심 서술어를 확인한다. 조회한다, 입력한다, 수정한다, 발송한다처럼 시스템의 동작을 말하면 기능
요구사항이고, 응답 시간·정지 시간·처리량·보안 수준처럼 기능의 품질이나 제약을 말하면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암기 포인트

기능은 ‘무엇을 하는가’, 비기능은 ‘얼마나 잘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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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출제 포인트

MATCH 함수에서 세 번째 인수 1의 의미를 이해하고, 오름차순 범위에서 찾을 값 이하의 최댓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찾을 값: 41
찾을 범위 B2:B4: 25, 35, 45
일치 유형: 1
범위는 25 < 35 < 45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사용할 공식

MATCH(찾을 값, 찾을 범위, 일치 유형)은 찾은 값의 범위 내 상대적 위치를 반환한다. 일치 유형이 1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범위에서 찾을 값 이하인 값 중 가장 큰 값의 위치를 반환한다. 따라서 41과 정확히 같은
값이 없어도 근삿값을 찾을 수 있다.

계산 과정

1. 41 이하인 값은 25와 35이다.
2. 이 중 가장 큰 값은 35이다.
3. 35는 B2:B4 범위에서 두 번째 값이므로 MATCH 함수의 결과는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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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판단

① X — 1은 값 25의 상대적 위치이지만, 41 이하의 최댓값은 35이다. 올바르게는 결과가 2이다.
② O — 35는 41 이하의 최댓값이고 B2:B4에서 두 번째에 있으므로 결과는 2이다.
③ X — 3은 값 45의 상대적 위치이지만, 45는 찾을 값 41보다 크므로 선택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5의 위치인
2이다.
④ X — 일치 유형 1은 정확히 41인 값이 없어도 조건에 맞는 근삿값 35를 찾으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결과 2를 반환한다.

오답 포인트

세 번째 인수 1을 정확히 일치로 오해하면 41이 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④를 고르기 쉽다. 또한 MATCH 함수는
셀의 행 번호가 아니라 지정한 범위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반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ATCH 함수의 세 번째 인수가 1이면 범위가 오름차순인지 확인한 뒤, 찾을 값 이하의 최댓값을 고르고 그 값의
범위 내 상대적 위치를 센다.

암기 포인트

MATCH의 일치 유형 1은 오름차순 범위에서 '찾을 값 이하의 최댓값 위치'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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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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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포인트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가로와 세로 방향에 복사할 때, 변하지 않아야 할 행·열과 이동해야 할 행·열을 구분하여
혼합 참조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적은 C6:C9에 있고, 목표 비율은 D5:F5에 있다.
구해야 할 값: 각 영업사원의 실적에 각 열의 목표 비율을 곱한 내년 목표이다.
주의할 조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 실적의 C열은 고정되고 목표 비율의 열은 D→E→F로 이동해야 한다.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실적의 행은 6→7→8→9로 이동하고 목표 비율의 5행은 고정되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D6에 입력할 수식은 이다.

실적 셀은 열만 고정해야 하므로 , 목표 비율 셀은 행만 고정해야 하므로 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가로
복사와 세로 복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변한다.

계산 과정

1. D6에서는 C6의 310,000에 D5의 110%를 곱하여 341,000을 구한다.
2.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E6은 , F6은 가 되어 각각 372,000과 403,000이 된다.
3. 아래쪽으로 복사하면 D7은 가 되어 실적 행만 바뀌며, 같은 방식으로 모든 영업사원의 목표가
계산된다.

선지 판단

① O — 는 실적의 C열과 비율의 5행만 고정한다. 오른쪽 복사 시 비율 열이 D→E→F로 바뀌고,
아래쪽 복사 시 실적 행이 6→7→8→9로 바뀌므로 표 전체에 맞는 수식이다.

② X — 의 ‘ ’는 비율의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하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도 계속 110%만
참조한다. 틀린 표현 는 올바르게는 이다.

③ X — 의 ‘ ’은 실적의 행까지 고정하므로 아래쪽으로 복사해도 계속 C6의 310,000을
참조한다. 틀린 표현 은 올바르게는 이다.

④ X — 는 실적 C6과 비율 D5를 모두 절대 참조하므로 어느 방향으로 복사해도 두 참조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틀린 수식은 올바르게는 이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수식은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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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원본 셀을 고정한다’는 생각으로 두 셀을 모두 절대 참조하면 안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실적에서는 C열만, 목표
비율에서는 5행만 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②는 가로 복사 시 비율이 바뀌지 않고, ③은 세로 복사 시
영업사원별 실적이 바뀌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식이 복사되는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 각 참조에서 바뀌면 안 되는 부분에만 를 붙인다. 세로로 내려가도 같은
열이어야 하면 열 문자 앞을 고정하고, 가로로 이동해도 같은 행이어야 하면 행 번호 앞을 고정한다.

암기 포인트

은 열 고정·행 이동, 는 열 이동·행 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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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출제 포인트

SELECT 문의 기본 절 순서와 GROUP BY, EXISTS의 올바른 문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ELECT 문의 기본 절 순서는 SELECT → FROM → WHERE → GROUP BY이다. GROUP BY는 묶을 열을
지정하며, 집계 결과와 함께 조회하는 일반 열은 원칙적으로 GROUP BY에 포함해야 한다. EXISTS는 서브쿼리의
결과 행이 하나라도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조건식이므로 WHERE 또는 HAVING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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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GROUP grade와 집계되지 않은 name을 그대로 조회한 부분이다. GROUP에는 BY가 필요하고,
name은 GROUP BY에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SELECT grade, COUNT(grade) FROM Customer GROUP BY
grade;와 같이 쓴다.

② O
WHERE 절에서 grade가 'SILVER'이거나 'GOLD'인 행을 OR로 연결해 조회한 문장으로, SELECT → FROM →
WHERE의 절 순서와 조건식의 문법이 모두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GROUP BY 뒤에 WHERE를 쓴 절 순서이다. WHERE는 그룹화 전에 행을 거르는 절이므로
올바르게는 SELECT age, sex, COUNT(*) FROM Customer WHERE address='부산' GROUP BY age,
sex;라고 쓴다.

④ X
틀린 부분은 FROM Customer 바로 뒤에 EXISTS를 쓴 부분이다. EXISTS는 조건식이므로 올바르게는 SELECT
DISTINCT address FROM Customer WHERE EXISTS (SELECT * FROM Customer WHERE age<30 AND
grade='VIP');라고 쓴다.

오답 포인트

①은 BY의 누락뿐 아니라 SELECT의 name도 GROUP BY 규칙에 어긋난다. ③은 WHERE와 GROUP BY의
위치를 뒤바꿨고, ④는 EXISTS 앞의 WHERE를 생략했다. SQL 키워드가 모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법이
맞다고 판단하기 쉬운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SELECT → FROM → WHERE → GROUP BY 순서를 확인한다. 집계 함수가 있으면 일반 조회 열이
GROUP BY에 포함되는지 살피고, EXISTS가 WHERE 또는 HAVING의 조건식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행 조건은 WHERE, 그룹 지정은 GROUP BY, 존재 여부 조건은 WHERE EXIS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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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도학습과 강화학습·군집분석·연관분석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도학습: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정답인 목표값을 함께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으며 누적 보상을 크게 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 정답표가 없는 데이터를 유사한 특성끼리 묶는 비지도학습 방법이다.
연관분석: 여러 항목이 함께 나타나는 동시 발생 규칙을 찾는 비지도학습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도학습에서는 각 학습 데이터가 입력인 특징 벡터와 정답인 출력 또는 목표값의 쌍으로 주어진다.
② X — ‘상태-행동-보상 체계’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강화학습의 구성이다. 올바르게는 ‘강화학습은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는 체계로 구성된다’이다.
③ X — ‘군집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고 자기 유사도를 설정하여 군집 개수를 조절한다’는 친화도 전파와
같은 군집화 기법의 설명이며 지도학습의 일반적 특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지도학습은 입력과 목표값의 쌍을
이용해 예측 규칙을 학습한다’이다.
④ X — ‘한 항목이 다른 항목과 함께 발생하는 패턴을 찾는다’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는
연관분석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연관분석은 항목들이 함께 발생하는 규칙을 찾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도 모두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올바른 설명처럼 보이지만, 각각
강화학습·군집분석·연관분석을 가리킨다. 질문이 요구하는 ‘지도학습’의 핵심 표지는 입력과 목표값이 짝을
이룬 학습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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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력+정답(레이블·목표값)’이면 지도학습, ‘상태-행동-보상’이면 강화학습,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기’이면
군집분석, ‘함께 발생하는 항목 찾기’이면 연관분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도학습은 입력-정답 쌍, 강화학습은 상태-행동-보상, 군집분석은 유사성으로 묶기, 연관분석은 동시 발생
찾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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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개키 암호화에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키의 역할을 알고, 공개키 암호 방식과 대칭키 암호 방식인
AES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키 암호화: 서로 짝을 이루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는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다. 기밀성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수신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AES: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lice는 Bob만 평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Bob의 공개키로 평문을 암호화한다.
② O — Bob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암호문은 그 공개키와 짝을 이루는 Bob의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개키 암호화 방법은 AES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이다. AES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의 비밀키를 공유하여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올바르게는 공개키
암호화 방법은 서로 짝을 이루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는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공개키 암호화 방법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공개키와 소유자만 비밀로 보관하는 개인키가 한 쌍을 이룬다.

오답 포인트

③은 AES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개키 암호 방식과 혼동하게 한다. AES는 ‘암호화
알고리즘’이지만 공개키와 개인키의 쌍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아니며,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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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메시지의 기밀성을 위한 공개키 암호화에서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의
대응을 확인한다. 공개키·개인키의 쌍이 나오면 비대칭키 방식이고, AES처럼 하나의 비밀키를 함께 사용하면
대칭키 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받는 사람의 공개키로 잠그고, 받는 사람의 개인키로 연다. AES는 대칭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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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네트워크 공격의 명칭과 공격에 이용하는 프로토콜·주소 조작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QL Injection: 입력값에 악의적인 SQL 구문을 삽입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질의가 의도와 다르게 실행되게 하는
공격이다.
세션 하이재킹: 세션 ID 등 인증된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탈취하여 그 사용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공격이다.
SYN Flooding: 다량의 SYN 패킷으로 TCP의 반개방 연결을 쌓아 서버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다.
Smurf: 피해자의 IP 주소로 출발지를 위조한 ICMP echo request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내 다수의 응답이
피해자에게 집중되게 하는 공격이다.
Land: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공격 대상의 같은 주소로 위조한 패킷을 보내는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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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SQL Injection’이다. 네트워크 패킷에서 세션 ID를 탈취해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으로
접속하는 것은 세션 하이재킹이다. SQL Injection은 입력값에 악의적인 SQL 구문을 삽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변조하는 공격이다.
② O — SYN Flooding은 TCP 3-way Handshaking에서 SYN을 받은 서버가 연결 정보를 일정 시간
유지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다량의 SYN 패킷을 보내 반개방 연결을 누적시켜 서버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설명이
맞다.
③ O — Smurf 공격은 ICMP echo request의 출발지 IP를 피해자의 IP로 위조하고 이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한다. 여러 호스트의 echo reply가 피해자에게 집중되게 한다는 설명이 맞다.
④ O — Land 공격은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공격 대상의 동일한 주소로 설정한 위조 패킷을 보내
시스템에 부하나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공격 과정의 설명 자체가 아니라 공격 명칭을 바꿔 놓았다. ‘세션 ID 탈취’라는 표현은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조작하는 SQL Injection이 아니라 인증 세션을 가로채는 세션 하이재킹의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격별 핵심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SQL 구문·데이터베이스 질의는 SQL Injection, 세션 ID·인증 권한 탈취는
세션 하이재킹, 다량의 SYN과 반개방 연결은 SYN Flooding, 위조 출발지와 ICMP 브로드캐스트는 Smurf,
동일한 출발지·목적지 IP는 Land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SQL은 DB 질의, 세션 ID는 하이재킹, SYN은 반개방 연결, Smurf는 ICMP 증폭, Land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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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의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의 운영 방식, 인증 취득 후 사후심사 의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금액·이용자 수의 기준과 예비인증의 시험운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ISMS는 조직이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예비인증은 아직 본인증에 필요한 2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
서비스 운영 전에 관련 시스템을 임시로 구축·시험운영하여 받는 조건부 인증이다. 사후심사는 인증 취득 후에도
관리체계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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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은 실제 서비스 전 관련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전제로 하며,
인증 취득자는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틀리고 ㄷ과 ㄹ은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ㄱ의 ‘1,000억 원 이상’은 금액 기준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현은 ‘상급종합병원 중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기관은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한다’이다. ㄴ의 ‘예비인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도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현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비인증은 실제 서비스 운영 전에 관련 시스템을 임시로 구축하여 시험운영하는 제도이다’이다.
② X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ㄱ의 ‘1,000억 원 이상’이며,
올바른 기준은 ‘1,500억 원 이상’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ㄴ의 ‘예비인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이며, 올바르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예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 전 시험운영을 통해
심사한다.
④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인증 취득자는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은 각각 독립된 의무대상 기준이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오답 포인트

ㄱ의 1,000억 원을 실제 기준인 1,500억 원과 혼동하거나, 예비인증을 운영 실적이 전혀 필요 없는 서류상
인증으로 오해하기 쉽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처럼 2개월 이상 실제 서비스를 운영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을 뿐,
실제 서비스 전 관련 시스템의 시험운영은 필요하다. 또한 ㄹ의 두 기준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독립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무대상 문항에서는 대상별 숫자와 접속어를 먼저 확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500억 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00억 원,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으로 구분한다. 예비인증은 ‘2개월 이상 운영 실적의 예외’와
‘실제 서비스 전 시험운영’을 함께 기억하고, 인증 취득 후에는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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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포인트

상급종합병원 1,500억 원, 정보통신서비스 100억 원 또는 100만 명, 예비인증은 시험운영, 사후심사는 연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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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프로세스의 실행·준비·대기 상태가 어떤 사건에 따라 서로 전이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행 상태: CPU를 할당받아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이다.
준비 상태: 메모리에 적재되어 CPU를 할당받기만 기다리는 상태이다.
대기 상태: 입출력이나 특정 사건의 완료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주요 전이는 실행→준비(시간 할당량 만료 등), 실행→대기(입출력 요청), 대기→준비(입출력·사건 완료),
준비→실행(CPU 할당)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시간 할당량이 만료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프로세스는 CPU를 반납한 뒤 준비
상태로 전이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즉시 실행 상태로 전이’이다. 기다리던 작업이 완료된 프로세스는 먼저 준비 상태로
전이하며, 이후 스케줄러에게 CPU를 할당받아야 실행 상태가 된다. 올바르게는 ‘기다리던 작업이 완료되면 준비
상태로 전이되어 CPU 할당을 기다린다’이다.
③ O — 준비 상태는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메모리에 적재된 채 CPU 할당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④ O —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을 요청하면 입출력 완료 전까지 CPU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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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②에서 대기 원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CPU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작업 완료는
대기→준비 전이의 조건일 뿐이며, 준비→실행 전이에는 별도의 CPU 할당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로 판단한다. CPU를 사용 중이면 실행, CPU 할당을 기다리면 준비,
입출력이나 사건 완료를 기다리면 대기 상태이다. 사건이 완료된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를 거쳐 CPU를 할당받은
뒤 실행 상태가 된다.

암기 포인트

시간 만료는 실행→준비, 입출력 요청은 실행→대기, 입출력 완료는 대기→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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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온프레미스의 의미, 다중 요소 인증(MFA)의 보안 효과,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의 의미를 각각 판단하여 옳은
진술의 조합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온프레미스(on-premise)는 기관이 자체 시설에 서버·네트워크 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는 비밀번호 외에 소지 정보나 생체 정보 등 서로 다른 인증 요소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도 계정 탈취 위험을 낮춘다.
책임 공유 모델(shared responsibility model)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가 보안·운영·성능·품질
등에 관한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이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IaaS, PaaS, SaaS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 ㄴ’만 고른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ㄱ, ㄷ’만 고른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 ㄷ’만 고른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O — ㄱ은 자체 인프라 구축을 뜻하는 온프레미스의 설명이고, ㄴ은 추가 인증 요소가 비밀번호 유출 시 계정
도용 위험을 줄인다는 설명이며, ㄷ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한다는 책임 공유 모델의 설명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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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MFA는 비밀번호 유출 자체를 막는 기술이 아니라, 유출된 비밀번호만으로는 로그인이 완료되지 않게 하여 계정
도용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책임 공유 모델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원칙이다. 이 두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ㄴ이나 ㄷ을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온프레미스는 ‘자체 구축·직접 운영’, MFA는 ‘서로 다른 인증 요소의 추가 확인’, 책임 공유 모델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 분담’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형 선지는 각 진술을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정한 뒤 해당
조합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온프레미스는 자체 구축, MFA는 추가 인증, 책임 공유 모델은 책임 분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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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 대화에서 빈칸 바로 뒤의 응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추가 용무 질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는 ‘그 밖에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라는 뜻으로, 거래를 마치기 전에 추가
용무나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표현이다. 이에 ‘Yes, I want to buy 10 stamps.’라고 답하면 질문과 응답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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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 ‘May I see your ID card?’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다. 뒤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응답이 와야
하므로 우표 10장을 사고 싶다는 말과 연결되지 않는다. 빈칸에는 추가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가 알맞다.
② X — ‘Do you want to add insurance?’는 소포에 보험을 추가할 것인지 묻는 말이다. 그렇다고 답한다면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우표 구매 응답과 맞지 않는다. 우표 구매 여부를 직접 묻는 표현으로 고치면 ‘Do
you want to buy any stamps?’가 된다.
③ O —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는 다른 용무나 추가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말이다. 이에
고객이 ‘Yes’라고 한 뒤 우표 10장을 사고 싶다고 덧붙이는 흐름이 정확히 맞는다.
④ X — ‘How many packages do you have?’는 소포가 몇 개인지 묻는 말이므로 개수를 답해야 한다.
‘packages’가 잘못된 핵심 표현이며, 우표의 수를 묻는 뜻이라면 ‘How many stamps would you like?’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Yes’만 보고 ②처럼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면 안 된다. ‘Yes’ 뒤에 이어지는 핵심 내용은 ‘우표
10장을 사고 싶다’이므로, 보험이나 신분증이 아니라 추가 구매 의사를 포괄적으로 묻는 ③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의 빈칸 문제에서는 빈칸 뒤 응답의 핵심 명사와 행동을 먼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buy 10 stamps’가
핵심이므로, 다른 물건을 추가로 원하는지 묻는 질문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anything else는 ‘그 밖에 더 필요한 것’, How many는 반드시 수량을 묻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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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빈칸 뒤의 응답이 직접 답하는 질문을 찾아 대화의 흐름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는 새 예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신청하려 한다. A가 빈칸에서 질문하자 B는 카드가 집에 도착하는 데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린다고 답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카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핵심 개념

대화의 빈칸은 바로 뒤 응답의 핵심 정보와 질문의 초점이 일치해야 한다. ‘It usually takes about 3 to 5
business days’는 소요 시간을 나타내므로 ‘How long does it take ...?’와 대응한다.

적용 기준

응답에서 시간 표현인 ‘3 to 5 business days’와 동사 ‘takes’를 확인한다. 이는 비용, 사용 가능 여부, 통장 제공
여부가 아니라 카드 수령 소요 기간에 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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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 ‘Is there an annual fee for this card?’는 카드의 연회비 유무를 묻는다. 뒤의 말은 배송 기간을
답하므로 연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연회비가 있는지 또는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
② O — ‘How long does it take to receive the card?’는 카드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다. B의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린다’는 응답과 정확히 이어진다.
③ X — ‘Can I use this card for public transportation?’은 대중교통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뒤의 말은 사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배송 기간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④ X — ‘Does this account come with a physical bankbook?’은 계좌에 실물 통장이 제공되는지를 묻는다.
뒤의 말은 실물 통장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카드 배송 기간이다. 올바르게는 실물 통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 ③, ④도 은행 업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 상황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 문제에서는 넓은
상황보다 바로 뒤 응답의 ‘takes’와 ‘3 to 5 business days’가 가리키는 시간 정보를 우선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 응답에서 답의 종류를 먼저 판별한다. 기간이면 how long, 가격이면 how much, 가능 여부이면 can
또는 do로 시작하는 질문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It takes + 기간’은 ‘How long does it take?’에 대한 대표적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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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의 긍정적인 흐름과 이어지는 구동사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은 국가 우편 서비스의 친환경 배송 계획이 에너지 효율적 물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전기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더 지속 가능한 운송 관행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push for는 어떤 목표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강하게 요구하거나 추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친환경 운송 관행을
확대한다는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pushing for는 ‘~을 강하게 요구하다, 추진하다’라는 뜻이다. 전기 배송 차량의 사용 확대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송 관행을 추진한다는 문맥에 정확히 맞는다.
② X — breaking up은 ‘분리하다, 해체하다, 관계를 끝내다’라는 뜻이어서 친환경 운송 관행을 확대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breaking up은 pushing for로 고쳐야 한다.
③ X — holding off는 ‘미루다,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어서 친환경 운송 관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흐름과
반대된다. 틀린 표현 holding off는 pushing for로 고쳐야 한다.
④ X — getting over는 ‘극복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며 보통 어려움·질병·충격 등을 목적어로 취한다.
transportation practices를 목적어로 삼아 ‘관행을 추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틀린 표현 getting
over는 pushing for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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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형태만 보고 아무 구동사나 고르면 안 된다. expanding과 reducing은 지속 가능한
운송 관행을 실제로 촉진하는 방법이므로, 지연을 뜻하는 holding off나 극복을 뜻하는 getting over가 아니라
추진을 뜻하는 pushing for가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의 행동이 목적어를 촉진하는지, 중단하는지, 미루는지, 극복하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추진하는 문맥이면 push for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push for는 목표·정책·변화를 ‘추진하다’, hold off는 ‘미루다’, break up은 ‘분리·해체하다’, get over는
‘극복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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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 성분의 역할에 따라 형용사 보어, 능동·수동태,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성분이며, 감각·상태를 나타내는 연결동사 feel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올 수 있다.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경우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경우이다.
동사는 주어의 수에 일치해야 하며, 동명사구가 주어이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단수 동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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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O — feel은 여기서 ‘~하게 느끼다’라는 연결동사이고, lonely는 older people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어이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are played이다. 주어 Family, friends, and communitie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능동 의미이므로 수동태가 아니라 play를 써서 ‘Family, friends, and communities therefore play an
important part ...’로 고쳐야 한다.
③ O — 주어 Strong relationships는 복수이므로 복수형 동사 provide가 알맞다. 또한 뒤의 allow, help와
병렬 구조를 이룬다.
④ O — Participating in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전체가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명사구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offers가 알맞다. 뒤의 builds도 같은 주어에 연결된 단수 동사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are played는 형태만 보면 문법적인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공동체가 역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주체이다. play an important part라는 능동 표현을 수동태로 잘못 바꾼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만 보지 않고 먼저 각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 행위자를 찾는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면 능동태, 동작을
당하면 수동태를 선택하고, 이어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 동사의 수를 맞춘다. feel 같은 연결동사
뒤에서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보어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feel + 형용사, 복수 주어 + 복수 동사, 동명사구 주어 + 단수 동사, play an important part는 능동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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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소재와 반복되는 핵심 관계를 묶어 가장 포괄적인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족체계 관점은 가족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체계로 보는 관점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을
물리적 환경과 더 넓은 사회적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글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자연재해, 정부 정책, 거시경제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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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 ‘가족 안정에 대한 외부의 위협’은 자연재해·정부 정책 등 마지막 부분의 일부 사례만 강조하므로 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외부 위협만이 아니라 가족체계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상호관계를 다룬
글이다.
② O — 글은 가족을 체계로, 개인을 가족의 하위체계로 보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과 결합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가족체계’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
③ X — ‘개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접근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개인별 상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환경 속의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을 설명한다.
④ X — ‘가족체계의 쇠퇴’라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사회 변화로 가족이 쇠퇴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가족체계의 이해 범위를 물리적·사회적 환경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외부 위협은 지문 끝에 제시된 자연재해·정부 정책·거시경제에만 시선을 묶는 함정이다. 제목은 일부
예시가 아니라 글 전반에서 반복되는 family system, ecological concepts, environment,
interrelationships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 문제에서는 첫 문단의 주제 제시와 글 전체의 반복어를 먼저 연결한다. 특정 사례만 담은 선지나 지문에 없는
평가를 덧붙인 선지는 제외하고, 중심 소재와 관점을 함께 담은 선지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가족체계 + 환경과의 상호관계 = 생태학적 관점의 가족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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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전적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지문의 명시적 진술을 선지와 대조하고, 수요의 주체가 바뀐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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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지문에서 고전적 자유시장 경제의 목적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 수요를 최적으로
충족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제가 생산하는 대상도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첫 문장에서 경제 활동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한다.
② O — 지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이 커지므로, 소비자 수요의 전반적 충족이 증가하면 인간의
전반적 행복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suppliers most want(공급자가 가장 원하는)’이다. 지문은 건강한 경제가 ‘consumers
most want(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건강한 경제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이다.
④ O — 지문은 자유시장이 개인의 선택과 협상을 허용하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한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지문의 supply와 demand를 보고 생산의 기준을 공급자의 욕구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produce는
경제의 행위이고, 무엇을 생산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consumers most want, 즉 소비자 수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주체·대상·비교급 표현을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이 문항에서는
suppliers와 consumers의 교체 여부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유시장 경제: 소비자 수요 충족 → 행복 극대화, 생산 기준은 공급자의 욕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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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의 정의와 해고의 원인이 된 게시물의 성격을 문맥에 맞는 어휘로 완성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igital footprint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기는 데이터의 흔적을 뜻한다. 따라서 (A)에는 ‘흔적’을 뜻하는
trail이 알맞다. 또한 오래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발견되어 프로젝트에서 해고되었다는 결과가 이어지므로,
(B)에는 ‘불쾌감을 주는, 모욕적인’을 뜻하는 offensive가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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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① X — volume은 ‘양’, actual은 ‘실제의’라는 뜻이므로 데이터가 남기는 ‘흔적’과 해고를 초래한 게시물의
부정적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 volume / actual은 각각 trail / offensive로 고쳐야 한다.
② X — volume은 ‘양’, informative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이라는 뜻이다. 해고의 원인이 된 게시물을
informative라고 보는 것은 문맥과 반대이다. 틀린 표현 volume / informative는 각각 trail / offensive로
고쳐야 한다.
③ X — (A)의 trail은 digital footprint를 ‘데이터의 흔적’으로 정의하므로 알맞지만, ethical은
‘윤리적인’이라는 뜻이어서 해고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 ethical은 offensive로 고쳐야 한다.
④ O — trail은 인터넷 사용 중 남기는 데이터의 ‘흔적’을, offensive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의 성격을 정확히 나타낸다. 두 빈칸 모두 문맥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A)만 보면 volume of data도 문법적으로 가능한 결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의 digital footprint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데이터의 ‘흔적’을 가리킨다. (B)는 게시물이 발견된 뒤 해고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부정적 의미의
offensive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의 단어만 보지 않고 이어지는 정의와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digital footprint = trail of
data’라는 정의를 잡고, ‘게시물 발견 → 해고’라는 결과에서 offensive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digital footprint는 trail of data, 해고를 부른 문제 게시물은 offensive posts이다.


